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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筆者는 一九七二年부터 全南地方에 散在해 있는 先史時代 遺蹟 · 遺物뿐만 아니

라 美術史關係 資料도 蒐集해 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全南考古學地名表」①

와 「光州經濟」라는 雜誌에 연재된 全南의 古蹟②이란 글에 간략히 소개해 둔 바

있다. 

이제까지 全南地方에서 새로이 發見 · 調査된 佛像으로는 三0여점에 달하며, 그

중 寶物 六00號로 지정된 光州 藥師庵 釋迦如來座像③과 같은 全南地方에서는 매

우 희구한 統一新羅時代의 石佛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高麗時代 이후의 작품들

이라 하겠다.  

여기에 소개하고자 하는 佛像은 高麗時代 이후의 작품들로서 이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아직 紹介의 기회를 갖지 못한 채 地方文化財로 指定되어 버렸다. 

이들은 國寶나 寶物등과 같이 美術史的인 樣式이나 價値가 뛰어나지는 않으나 全

南地方에 所在한 佛像의 계통을 파악하는데 있어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된

다. 이는 앞으로 더 많은 자료가 얻어지면 墓誌④를 포함하는 全南地方의  美術史

的인 흐름을 계통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一環으로 여기에 간략히 소개해 두

고자 하는 바이다. 여기에 소개하고자 하는 佛像은 八例로서 아래와 같다. 

(1) 羅州 龍雲寺 釋迦如來座像 

(2) 羅州 萬峰里 釋迦如來立像 

(3) 光州 石佛庵 磨崖如來座像 

(4) 光州 雲泉寺 磨崖如來座像 

(5) 長興 龍華寺 藥師如來座像 

(6) 珍島 龍藏寺 藥師如來座像  

(7) 長城 院德里 彌勒佛 

(8) 光州 元曉寺 金銅毘盧舍那佛 

二 

이들을 各各 簡略히 說明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羅州 龍雲寺 釋迦如來座像 (圖 1)  

 이 佛像은 羅州郡 洞江面 曲川里에 거주하는 박병조씨가 一九六八年에 개간작업중 발견한

것으로 현제 曲用里에 있는 龍雲寺에 보관되어 있는 石造座像으로 手印으로 보아 釋迦如來

佛임을 알 수 있다. 크기는 現高 一. 八m, 어깨폭 0.七m, 무릎폭 一 m,. 光背폭  一 . 一

五m이다. 그런데 이 佛像은 현재 座臺만 분실되어 없을 뿐, 頭光이나 舟形과 같은 光背를 갖추고 있는 완전

한 佛像이라 하겠다. 

 이 佛像의 樣式을 살펴보면 얼굴에 비해 어깨폭이 약간 넓으며, 光背에는 火焰文을 彫飾하고 있다. 머리는

素髮하고 그위에 커다란 肉�가  있으며, 兩眉間 사이에는 희미하지만 白毫孔이 보이고, 兩耳는 길게 늘어져

있다.  또 눈은 半眼, 우뚝솟은 코, 굳게 다문 입 등 얼굴의 전체적인 모습이 長興 寶林寺 鑄造毘盧舍那佛⑤

을 모방한 듯한 인상을 풍기고 있다. 

 그리고 얼굴에 비해 넓은 어깨, V字形과 같은 同心圓文을 나타내고 있는 衣褶, 양팔에 의해 위축된 가슴 등

은 얼굴에 비해 매우 稚拙하게 조각되어 있어 조화가 되지 않고 있다. 

 이 佛像에 나타난 樣式으로 보아 이 作品의 年代를 보면 一三世紀 末頃에 高麗靑磁 쇠토기에 나타나는 特

徵的인 如意頭文⑥이 보이는데 이로써 이 佛像의 製作年代의 일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如意頭文의 文樣이

高麗靑磁 窯址(史蹟 六八號)와 이웃하고 있어 製作者가 靑磁의 文樣을 본받아 만든 재미있는 作品이라 하겠

다. 

(2) 羅州 萬峰里 釋迦如來立像 ( 圖 2)  

 이 佛像은 羅州郡 鳳凰面 萬峰里에 있는 萬峰저수지앞에서 西向으로 약 五00m 올라가면 잡초에 뒤덮인 野

山(表高 약 一00m)의 경사면을 평평하게 고른 대지위에 東向으로 서있다. 크기는 總高 二.三m, 光背 幅 一.

三m, 立像高 日.九m, 어깨폭 0. 六m이다.  이곳에는 원래 寺址나 庵子가 있었던 것 같으나,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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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주위에는 그러한 흔적이 없고 오직 石佛만 있는데

후세에 쓰러지지 않도록 돌이 고여있고 전면에는 平板

狀의 拜禮石 一枚만이 놓여있다. 그리고 잡초를 제거할

때 李朝時代의 常平通寶 五枚와 磁器片이 나와 이 佛

像이 李朝時代에도 住民들의 拜禮대상이 되어 왔던 것

을 알 수 있다.  

一枚의 花崗岩을 利用하여 佛像과 舟形擧身光背를

彫刻하고 있는데, 光背에는 文樣이 전혀 보이지 않는

다. 또 手印이 與願印과 施無畏印을 하고 있는 如來立

像이다. 

이 佛像의 樣式을 살펴보면 素髮한 머리위에는 커다

란 肉�가  있고 귀는 어깨까지 늘어져 있으며, 코는 우

뚝하고 얼굴은 갸름하며 또 입가에는 古拙한 미소를

띄우고 있다. 목에는 형식상의 三道가 뚜렷하며 얼굴

에 비해 약간 좁은 어깨를 보여주고 있지만, 거의 等身

大를 나타내며 또 가슴이나 어깨는 볼륨감을 보여주고

있다.  

法衣는 通肩衣이며, 衣褶은 가슴 가까이에 형식상의

同心圓文을 보이며, 이와 같은 衣褶은 軍守里 金銅彌勒

菩薩立像(寶物 三三0號, 三國時代)⑦이나 羅州 鐵川里

石佛立像(寶物 四六二號, 高麗時代)에서 보이는 衣紋과

같이 V字形衣褶이 形式化되어 나타난 겹선의 하트형

속에 중첩되어 있다. 그리고 高麗時代의 作品의 忠南

靑陽石造三尊佛立像(寶物 四二二號, 高麗時代), 慶南

上洞石造觀音立像(寶物 三七八號, 高麗時代) 등에서 보

이는 法衣와 樣式化된 衣褶이 더 한층 퇴색된 듯한 하

트형의 圖案化된 文樣은 이 佛像의 製作年代가

高麗時代에 속하는 작품이지만 年代가 더욱 떨어지는

末期기 것임을 알려준다 하겠으며, 樣式으로는 이웃 鐵

川里 佛像의 것을 모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佛像은 光背에 비해 立像의 규모가 적어

지고 있으나 거의 사실적인 量感을 보여주며, 또 古拙

한 미소, 볼륨감있는 等身大의 製作手法은 그런대로 양

호하다 하겠다. 

  (3)  光州 石佛庵 磨崖如來座像 (圖 3)  

이 佛像은 光州 無等山 圭峰庵옆 石佛庵(一名, 石窟

庵)에 있는데, 現 行政區域上 和順郡 二西里에 속한다. 

크기는 總高 一.三六m, 座高 0.九六m, 어깨폭 0.三八

m, 무릎폭 0.七一m, 二重光背의 直徑은 各各 0.五五, 

0.八八m이다.  

 



右肩偏袒의 衣褶은 圖式的으로 처리되었으며, 衣紋

은 長興 寶林寺 鐵造毘盧舍那佛(國寶 一一七號 統一新

羅 憲安王 三年, 八五八年) 이후 나타나는 形式的인 平

行段狀을 보이고 있다. 또 수인으로 엄지아 中指를 맞

대고 있는 中品中生印을 취하고 있는 結跏跌座의 阿彌陀如來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佛身 뒤의 光背는 素文의 二重圓光으로 上部에는 精巧하나 下部에 이르러서는 稚拙하게 처리되고 있

다. 

또한 佛像은 左右對稱된 雲文 위에 설치된 仰蓮의 蓮花臺座 위에 않아 있는데, 仰蓮의 첨단이 매우 뾰족하고

날카롭다. 

그러나 全體的으로 이 座像은 等身大의 事實的인 彫刻手法을 보이고 있으나 얼굴, 衣褶, 蓮花座에서 보이는

것은 硬直되고 圖式的인 面을 부인할 수 없다.  

  이 佛像의 製作年代를 樣式上의 특징으로 살펴보면 우선 臺座에서 慶州 南山 佛像 중 이와 같은 仰蓮臺가

이미 나타나며, 또 그 아래 雲文座는 大邱 洞 洞華寺入口 磨崖座像(寶物 二四四號, 統一新羅時代)과 유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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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주위의 立石臺라든가 奇岩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方形으로 整齊되어 나타나는 片岩의 石理現象을

잘 이용해 石造龕室을 만들고 그 안벽에 磨崖佛을 彫

刻해 놓고 있다. 그러한 緣由에서인지 여기를 石佛庵

또는 石窟庵이라 부르고 있다. 그런데 東國輿地勝覽

光山縣  佛 字 條 에 는  圭 峰 寺  옆에  風 穴臺

(「風穴在 圭峰寺傍石壁下長一尺廣五寸 風或生或止俗

名其石壁爲風穴臺)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중 石

佛에 관한 言及은 전혀없어 이 佛像에 대한 근거있는

기록은 없는 형편이다.  

이 佛像의 樣式을 살펴보면 遼나라의 佛像에서 보이

는 것과 같이 螺髮의 머리에 區別이 확실히 안되는 뾰

족한 肉�와  또 그 사이에 悌髮部가 있으며, 좁은 이

마, 가슴 위에 까지 내려와 形式的으로 表示된 三道

비교적 事實的인 귀, 硬直한 얼굴, 우는 것과 같은 顔

像, 三角形얼굴이 우리나라 諸佛에서는 볼 수 없는 異

質的인 것이다. 

統一新羅時代 以來의 傳統이 남아있음을 알 수 있다. 또 手印이 中品中生印을 한 阿彌陀如來⑧(漢譯

으로 無量壽如來 · 無量光如來)로서 이는 極樂淨土 九品往生의 思想을 대표하는 現在佛인데 우리나라에서는

八世紀부터 급격히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肉�와  구별이 안 되는 頭形, 三角形의 硬直한 顔形, 圖式化된 衣褶, 蓮花臺 등을 보면 이 佛像의

製作年代가 新羅傳統과는 다른 高麗時代의 것이라 할 수 있겠다. 特히 全體的인 樣式이 京畿道 廣州 藥師庵

에 있는 太平二年銘(九七七年)의 磨崖佛⑨과 흡사하여 이 佛像도 대략 一0世紀 後半이나 一一世紀初의 作品

이 아닌가 추정된다.  

그런데 上部 頭光 위에 梵字가 셋 陰刻되어 있고 또 龕室左壁에 「無等山□精舍創建……, 佛紀二千九百六十

二年乙亥三月」이란 陰刻文이 보이는데, 佛紀二千九百六十二年이란 우리나라에서 예로부터 써오던 佛滅

의 年代가 B·C·一0二七年을 元年으로 잡으면 一九三五年으로 지금부터 四三年前이 된다⑩. 이는 日帝時

로 그 앞 精舍를 지을 때의 年代로서 佛像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 光州 雲泉寺 磨崖如來座像 (圖 4)  

이 佛像은 光州市 尙武洞에 있는 雲泉寺(舊寺名은 淨土寺)彌勒堂內의 岩壁에 陽刻으로 彫刻한 磨崖如來

座像이다. 크기는 總高 四.日m, 幅六m의 自然岩壁에 座高 二.一m, 무릎폭 二.一m, 光背 直徑 內外 各各

六七cm, 一0八cm 이다. 

이 佛像은 中瓣의 蓮花座 위에 結跏趺坐한 座佛로서 光背가 두줄의 陽刻線으로 區劃된 三重의 輪光形光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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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火焰文이나 花文을 彫飾하지 않고 그대로 餘白으로 남기고 있다. 

佛像의 樣式을 살펴보면 頭頂에는 肉�가  솟아있으며, 머리는 磨崖佛에서 보기 드문 螺髮이나 磨滅이

심해 素髮처럼 보이고 있다. 兩眉間 사이에 희미하게 白毫孔이 보이고 있으며, 눈은 冥想에 잠긴 半

眼이나 눈꼬리가 쳐져 올라가고, 콧날은 비교적 우뚝하며, 입은 굳게 다물고 있다. 귀는 거의 어깨에까

지 늘어져 細部까지 彫刻하고 있으나 얼굴은 全體的으로 硬直한 느낌을 준다. 

또 얼굴에 비해 굵고 긴목에는 形式的으로 刻出한 三道가 뚜렷하며, 어깨는 넓고 당당하나 얼굴에 비

해 너무 넓어 調化되지 않고 있다. 팔은 통통하고 살이 알맞게 쪄 있으며 手印에 이르도록 유연하게

조각되어 있다.  

法衣는 右肩偏袒이며 왼팔과 結跏趺坐한 발위에까지 衣褶이 흘러내리고 있다. 

手印은 五指을 편 양손을 丹田위에 모으고 冥想에 잠겨 思惟하는 大日如來가 자주 取하는 法界定印(禪

定印)인데, 또 양손 사이에는 寶珠를 감싸쥐 듯한 特異한 手印을 한 佛像이라 하겠다. 

이 佛像의 樣式으로 製作年代를 살펴보면 이는 岩壁의 一面을 陽刻으로 浮彫한 磨崖如來座像으로

手印은 造座像(寶物 二九六號, 高麗時代)과 같은 參禪에 들어간 法界定印을 하고 있는 特異한 형태인데,

이와 유사한 手印은 扶餘 軍守里出土 石造如來座像(寶物 三二九號, 三國時代), 金銅菩薩入像(寶物 二八

五號, 三國時代, 全晟雨氏 所藏)등 몇 예가 보인다. 또 三重의 輪光形光背는 高麗時代의 所作인 靈岩 道

岬寺 石造如來座像(寶物 八九號, 高麗時代)과 같은 형태이며, 平行段像의 圖式化된 右肩偏袒의 手法은

비록 新羅이래의 전통이긴 하지만 國立博物館 所藏인 春宮里 鐵造釋迦如來座像⑪高麗初에도 많이 나타

나고 있다. 또 事實的이긴 하나 약간 硬直한 인상은 高麗를 오르지 못한다. 

圖式化된 衣褶, 발, 루픔, 蓮花紋 등 下部로 내려가면서 점차 치졸해지는 彫刻手法과 巨大化한 體軀

등으로 볼 때 이 佛像의 年代가 高麗的인 要素를 갖고 있는 春宮里 鐵造釋迦如來座像과 같이 高麗初를

오르지 못할 것으로 생각된다. 

(5) 長興 龍華寺 藥師如來座像 (圖 5)  

  이 佛像은 長興郡 長東面 北橋里 北洞部落에 있는 龍華寺에 一枚의 花崗岩을 利用하여 佛像과 光背를

彫刻하였는데, 左手는 現掌하고 있어 현재 손바닥에는 아무것도 없으나 本來 寶珠나 藥壺를 들고 있었



53 

던 姿勢로 보아 藥師如來佛로 볼 수 있겠다. 크기는 座高 二.五m, 幅 二.六m, 側面座幅 0.八m, 光背側

面幅 0.二八m이다.  

光背는 寶珠形光背이며 그 안에 頭光을 彫飾해놓고 있다. 그런데 光背의 上部 周緣의 一部가 떨어져

나가 庵子마당에 딩굴고 있으며, 그 破片으로 보아 원래 周緣에 複瓣蓮花文을 彫飾하고 그 안에 五葉의

花文과 火焰文을 새겨 놓고 있다. 頭光도 複瓣十六瓣의 伏蓮을 돌리고 있다. 佛像의 樣式을 살펴보면,

머리는 螺髮인데 佛頂에 솟아있는 肉�는  素髮이나 그 底部 一段만 螺髮로 돌리고 있다. 

  兩眉間 사이에 白毫孔이 희미하게 보이고 있으며 눈은 크게 뜬 것 같으면서도 無我世界에 들어간 半

眼이다. 어깨에 까지 늘어진 귀와 웃음을 머금고 있는 두툼한 입은 비교적 事實的인 手法으로 彫刻하고 

있으며 三道는 희미하고 얼굴에 비해 가슴은 넓고 당당하다. 左手는 통통하고 알맞게 살이 쪄 아래로

완만하게 曲線을 이루고 있으나, 右手는 缺失되어 없다.  

또 衣褶은 左右通肩이며, 納衣는 가슴 左側에서 右側으로 비스듬히 彫飾하고 있으며, 裙衣가 아래로

늘어져 衣褶이 平行인데 가슴에는 裙衣의 대와 매듭이 精巧하게 彫刻되어 있다. 

一九五二年에 庵子를 세울 때 세멘트로 이 佛像을 固定시켜 놓아 本來 臺座가 있었는지 확실히 알

수 없었다. 

  그러면 이 佛像에 나타난 樣式에서 製作年代를 살펴보면 우선 左手의 現掌으로 보아 藥師如來佛임을

알 수 있다. 이 藥師如來佛은 東方瑠璃光世界의 敎主로서 十二夫顧을 세우고 衆生을 救濟하고 또 無病

息炎長命 외에 衣料ㆍ飮食 을 만족시

키는 역할을 하는데, 이러한 藥師如來

佛이 우리나라에서 流行한 시기는 八

世紀末에서 九世紀이며, 그것은 아마

도 당시에 계속되는 凶作流行病과 관

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⑫ 따라서

여기 龍華寺의 佛像製作도 이러한 연

유에서 일 것이다. 

그리고 光背 周緣의 커다란 複瓣蓮

花文이 咸陽 石造如來座像(寶物 三七

六號, 高麗時代), 京畿 高達寺址 石造

臺座(寶物 八號, 高麗時代)의 蓮花文과

같은 형식이어서 高麗初의 作品으로

볼 수 있으나 統一新羅時代의 傳統을

강하게 풍기고 있다 하겠다. 

또 裙衣(大衣)의 어깨주름도 到彼岸

寺 鐵造毘盧舍那佛(國寶 六三號, 統一

新羅 景文王 五年 八六五年)에서 보이

는 平行段狀으로 이와 같은 전통을 계

승한 것으로 볼 수 있겠으며, 옷소매

의 전체적인 주름은 統一新羅時代의

作品인 全晟雨氏 成藏인 金銅如來入像

(寶物 二八四號)과 같은 樣式을 보이

고 있다. 그런데 약간 미소를 띄우고

있는 입술, 半眼, 사실적인 코 등 전체

적인 顔像이 高麗的인 면을 부인할 수

없겠다. 또 光背에 나타난 花紋은 長

興 寶林寺 西浮屠⑬의 上臺石에 새겨

진 退化된 花紋보다 年代가 올라가는

것이나 이와 같은 花紋은 甘山寺 石造

彌勒菩薩立像 (國寶  八一號  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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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一新羅 聖德王 一九年 七二0年)이후부터 나타나는 作品일 것이다. 

따라서 이 佛像은 統一新羅의 傳統을 계승하면서 高麗的인 요소를 보이고 있어 製作年代를 羅

末麗初로 볼 수 있겠으나 實年代인 下限은 高麗初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6) 珍島 龍藏寺 藥師如來座像 (圖 6)  

이 佛像은 珍島郡 郡內面 龍藏里 龍藏山城 아래에 있는 龍藏寺의 彌勒堂안에 三尊佛이 있는

데, 本尊佛은 왼손에 사발같은 藥壺를 들고있어 藥師如來佛임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本尊佛 양

옆의 脇侍佛은 日光ㆍ月光菩薩로 볼 수 있다. 크기는 本尊佛이 現高 二m, 양측 脇侍佛이 高 一

ㆍ六四m이다. 

이 佛像에 나타난 樣式을 살펴보면 本尊佛은 素髮한 머리에 肉�가  없이 蒙古 영향하에서 나

타나는 수영모자같은 底平한 頭頂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얼굴은 어깨폭에 비해 調和되지 않게 크며

세부양식은 매우 稚拙하게 조각되어 있다. 또 衣褶은 左右通肩으로 V字形의 同心圓文이 보이며, 高麗時

代에 유행하는 密集平 行段狀의 衣褶이 전면에 形式化되어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머리형태가 제주도특산인「돌하르방」모자와 같이 蒙古의 영향이 뚜렷이 보이고 있어 이 作品

의 제작연대를 高麗末頃으로 볼 수 있겠다. 또한 傳言에 의하면 一二七0年 三別抄의 領首 裵仲孫(~一

二七三年)이 珍島에 웅거할 때 이 佛像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현재로서는 기록이나 문헌자료가 없어 확

실히  알  수  없으나  彫刻樣式으로  보아  대개  이때의  作品으로  그러한  제작

연대가 일단 수긍이 간다고 하겠다. 

(7) 長城 院德里 彌勒佛 (圖 7)  

이 佛像은 長城郡 北二面 院德里에 있는 二枚의 花崗岩을 연결해 上狹下寬의 梯形으로 된 石

造彌勒佛이다. 크기는 高 約 五m, 身幅이 各各 六五cm, 九五cm이다. 

이 彌勒佛은 屋蓋石(冠), 얼굴과 가슴, 그 하부로 三部分으로 構成되어 있으며, 上部의 冠은

종래 菩薩이 쓰던 冠이 아니라 羅末麗初에 高僧大德의 舍利奉安處인 八角圓堂式 浮屠의 屋蓋石

과 禮山 揷橋 石造菩薩立像의 屋蓋石⑭과 같은 형식이다. 

그리고 얼굴에는 눈, 코, 입이 陰刻으로 그 형태만 새겨놓고 있으며, 구만 陽刻으로 彫刻해놓

고 있다. 三道가 깊게 陰刻되어 있으며, 양팔은 없고 손부분만 身部 중간 左右에 희미하게 형식상으로

새겨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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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體的으로 볼 때 이 佛像은 規模만 巨大할 뿐 均衡이 잡히지 않은 매우 치졸하고 抽象的인 作品이라

할 수 있으며, 彫刻的인 가치도 별로 없다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佛像은 巨大한 石材를 다루는데 있어 能力의 喪失에서 오는 無計劃的인 것이며, 그 目

的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恐怖ㆍ畏敬의 念을 일으키는데 있는 듯하다. 즉 이러한 예는 高麗 光宗 一

九年(九六八年)에 세운 恩津 灌燭寺 彌勒佛(寶物 二一八號)을 비롯하여 益山古都里石佛立像(寶物 四六

號, 高麗時代) 光州 十信寺址 彌勒佛⑮ 등 忠淸ㆍ全羅道에서 많이 나타나며 이것은 一地方的인 特殊樣

相으로 「灌燭寺流波의 佛像」이라 불러도 무방하겠다. 이러한 佛像들이 一0世紀 중엽이후 灌燭寺流波

의 佛像이 忠淸ㆍ全羅道地方에서 많이 제작되고 또 유행을 하고 있으며 通稱 彌勒佛로 불리워지고 있

다.  

아마도 이러한 彌勒佛의 信仰은 蒙古나 倭寇의 침범이 많았던 高麗末이나 李朝初에 不安했던 現實逃

避, 安寧의 希求 등에 대한 民間信仰의 一表現으로 보이며 실제 이러한 衆生救濟가 使命인 彌勒佛이 全

南地方에서도 많이 제작되었던 것 같다. 

(8) 光州 元曉寺 金銅毘盧舍那佛 (圖 8)  

이 佛像은 光州市 無等山 元曉寺 大雄殿을 보수할 때 出土되어 光州市立博物館에 소장되어 있다가 一

九七三年 七月 一七日 도난당한 것으로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왼손에 끼워 智拳印을 結한 金銅毘盧舍那

佛이다. 이 佛像에는 본래 小形의 光背가 달렸던 흔적이 있었으나 보이지 않았다. 

이 佛像의 樣式을 살펴보면 螺髮인 머리위에 거의 구별이 없이 밋밋하고 그 사이에 梯髮部가 突起하

여 있다. 衣褶은 左右通肩으로 가슴에서 배에까지 V字形 同心圓文을 하고 있으며, 座臺에는 素瓣의 二

重蓮花紋이 特異하다. 

그런데 硬直한 얼굴, 얼굴에 비해 좁아든 어깨, 짧고 굵은 목 등은 高麗下代의 佛像樣式임, 이 부상의

製作年代도 高麗末頃의 작품이라 하겠다. 

 

三 

以上에서 全南地方에서 새로이 發見ㆍ調査된 佛像中에서 八例를 資料로서 간략히 說明하는 것으로

紹介해 보았다. 

이를 整理해 보면 아래와 같은 表로 要約될 수 있겠다. 

[註] 

1 崔夢龍,「全南考古學地名表」 全南每日出版局, 一九七五    

2 崔夢龍,「全南의 古蹟」(光州經濟 光州商工會議所)에 一九七三年 九月부터 一九七七年 六月까지 三0

회에 걸쳐 全南地方에 散在되어 있는 美術史關係 資料를 연재하였다.   

3 金元龍,『光州 藥師庵 石造如來座像』湖南文化硏究所 5輯 一九七三, 六, pp. 25~39 

4 拙稿,『李朝墓誌數例』考古美術 一二九, 一三0 合輯(兮谷崔淳雨先生華甲紀念論文集) 一九七六, 六

pp.204~210 

拙稿『全南地方所在의 李朝墓誌』古文化 제 一五輯 一九七七,五, pp.19~33 

拙稿『李朝墓誌數例』(其三) 考古美術 一三七, 李三八 合輯(水墨秦弘燮先生華甲紀念論文集)(末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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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것은 八五九年에 製作되었으며 현재 國寶 一一 七號이다. 최근 文明大氏의 毘盧舍那佛의 形式, 材

料와 技法에 대한 論文이 있다. 『新羅下代 毘盧舍那 佛像彫刻의 硏究(一)』美術資料 第二一號 一九七

七, 一二, pp.18~19   

6 이러한 如意頭文의 文樣이 高麗靑磁에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一三世紀末 頃이라고 한다. 

崔淳雨「高麗靑磁」韓國美術全集 九, 同和出版社 一九七年, 四, 사진 六九, 一二二. 圖版解說p.147 

p.157 및 이와 같은 文樣을 볼 수 있는 文獻으로 長谷部樂爾,「陶器講座」第八卷(朝鮮Ⅰ 高麗, 圖版 六

八, 六九, 一一五)와 야수건,「高麗陶磁の硏究」(圖書刊行會 p.98 圖 八八)를 들 수 있다. 

7 秦弘燮,「韓國의 佛像」敎養韓國文化叢書Ⅰ, 一志社 一九七六, 四, pp,188~189 揷圖 五九.  

8 阿�陀如來佛이  取하는 手印은 �陀定印으로  上品上生에서 下品下生까지 九가지 手印이 있다.  

9 李弘植,『京畿道 廣州郡 東部面 校里 磨崖佛銘』考古美術 一卷 二號 pp.1~3 

10 윤허ㆍ용하,「불교사전」동국역경원 p.331 

11 이에 대한 名稱이 黃壽永,「佛像」(韓國美術全集五, 同和出版公社 一九七三,五) p.119에는 廣州鐵造

如來坐像이라 되어 있다. 

12 金元龍,「韓國美術史」凡文社 一九六八, p.213 

13 鄭永鎬,「新羅石造浮屠硏究」pp.64~69 

14 秦弘燮,「韓國의 佛像」敎養韓國文化叢書Ⅰ, 一志社, 一九七六, 四, pp. 308~309 삽도 一五四  

15 拙稿,『光州 十信寺址 石佛ㆍ石碑 移轉始末』考古美術 黃壽永博士回甲紀念論文集, 一九七八, (末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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